올드퀘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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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계 캐나다 인들이 북미 지금의 퀘백지역에 뿌리를 내는 것은 약 400전 일이다. 1663년 프랑스 루이 14세가 이곳 퀘백에 뉴 프랑스라는 새로운 프랑스 식민지를 세우면서 이곳은 모피 교역으로 날로 번성한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도피 거래의 주도권 쟁탈을 벌이다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은 갈등이 잦았으며, 드디어 1756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결국 1759년에 프랑스군이 이끄는 퀘백은 영국군에 함락되고 1년 후에 몬트리올마저 함락되어 프랑스인들은 영국인들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 때부터 프랑스 속의 퀘백인들은 영국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영국의 식민지속에 속한 프랑스계 퀘백인들은 일부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모국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들의 언어와 종교, 그리고 전통을 잃은 채 영국인들로부터 갖은 수모를 견디며 새로운 땅 퀘백에 머물며 살게 되었다.
이 때부터 퀘백은 자치주의가 형성되어 프랑스 언어와 종교, 문화가 보존되기를 원했으며, 이것 달성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와 힘을 합쳤다. 퀘백시에서는 교회가 각급 학교와 대학을 운영했고 새로운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금은 퀘백은 북미에서 유일하게 불어를 쓰는 곳으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를 간직한 채 감성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옛 프랑스의 정취를 그대로 안은 채 서정적인 삶으로 세계인의 여행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북미대륙의 단 하나뿐인 성곽도시 올드퀘백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곳이며 지금의 퀘백은 약 400년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거리에는 거리 악사와 화가, 그리고 그 당시 서커스를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과 민속적인 의상을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며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퀘백인의 민속적인 모습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다. 여기저기 노상에 펼쳐진 그윽한 향기에 커피 내음, 기념품 점, 어느 하나라도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모습들이 없으리만큼 자연과 낭만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도 아름답기만 하다. 
퀘백에는 퀘백을 안고 있는 커다란 성이 보인다. 그 성은 영국군과 대체하기 위한 6미터 두께의 돌로 축적된 성체이다. 그러나 영국군과의 전쟁에서 공들여 쌓여진 성이 영국군의 정박한 해군 폭격에 의해 함락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던 성이 그만 대포 한방에 무너져 내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곳 역시 많은 관광객들이 즐비하다. 400년 전의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전쟁의 흔적을 이 곳 성곾 기념관에 오면 어수선하고 얼마나 치열했던 전투였는가를 전시된 사진과 현장 을 둘러봄으로써 그때의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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